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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 (~3/27) 

 

 
  



  

자주 묻는 질문 (FAQ) 

 

Q: Target Gender Equality 란 무엇인가요? 

A: 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는 UNGC 회원사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020 년 TGE 프로그램은 임원 내 여성 리더십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1 년에는 공급망 내 여성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총 20 곳의 UNGC 지역협회가 TGE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 별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행동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Q: TGE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TGE 를 통해 UNGC 회원사는 자사의 성평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조직 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설정합니다. TGE 참여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UNGC 10 대 원칙, 특히 인권 관련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과 노동 관련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그 외 모든 부문의 기업들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에 

있어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UNGC 와 UN 여성기구(UN WOMEN)의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현재 2,000 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WEPs CEO 지지 서명서에 

참여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 5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목표 5.5 는 2030 년까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경제적 역량 강화는 교육 (목표 4), 건강 (목표 3), 빈곤 퇴치 

(목표 1)와 기후 행동 (목표 13) 등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ESG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Q:  TGE 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A: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은 UNGC 와 UN Women 이 2010 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기업이 직장,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WEPs 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WEPs CEO 지지 성명서는 기업 지도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WEPs 의 핵심 요소인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TGE 참여 회원사는 WEPs Tool 을 활용하여 자사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자사의 

성평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WEPs CEO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기업은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WEPs 에 참여하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UNGC 회원사가 아닌 경우, 가입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UNGC 회원가입 안내] 

 

Q: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WEPs Tool)은 무엇인가요? 

A: WEPs Tool 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업이 성평등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점과 약점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Ps Tool 은 UNGC 가 운영하며 UN Women, 

IDB 다자 투자 기금 및 IDB Invest 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WEPs Tool 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TGE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 분석: WEPs Tool 을 활용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기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량 강화: 전문가와 TGE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워크숍은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합니다. 프로그램은 각 국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기업의 리더십이 고려할 수 있는 맞춤 이행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TGE 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통해 기업은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장벽을 허물고,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 지지: TGE 참여기업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UNGC 의 미션에 동참할 수 있으며, 

웹, 소셜미디어, UNGC 뉴스레터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UNGC 행사는 TGE 의 성과를 알리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년 

내내 진행됩니다. 관련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unglobalcompact.kr/membership/participation/
https://weps-gapanalysis.org/


  

- 2020 여성역량강화원칙 연례 포럼(2020 WEPs Annual Forum, 2020. 3. 20)  

- UNGC 런칭 20 주년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20, 2020. 6. 15-16)  

- 유엔 총회 주간(The 7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eek, 2020. 9. 15-30)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MGGLB, 2020. 9)  

 

Q: TGE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 신청: 2020 년 2 월 17 일 – 3 월 말 

 활동 기간: 2020 년 4 월  

 프로그램 종료: 2021 년 3 월  

 

자세한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TGE 참여기업은 다양한 연구 자료, 파트너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는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귀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 잠재적 여성 리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기업에서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두 명의 실무진을 ‘TGE 담당자(TGE Representative)로 지정 

- 대표 실무진은 TGE 관련 회의, 이벤트 참석 및 TGE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참여기업은 대표 실무진을 지정할 때 실무진의 개인 프로필(예, 남성/여성)과, 조직 내 활동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임원을 ‘TGE 엠베서더(Ambassador)’로 지정 

- TGE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TGE 엠베서더는 기업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CEO 가 TGE 엠베서더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참여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TGE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Q: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TGE 에 참여하고 있나요?  

A: 본 프로그램은 현재 총 20 개의 UNGC 지역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영국  

Q: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도 TGE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TGE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TGE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목표 설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TGE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기존에 설정한 목표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글로벌 목표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TGE 에 참여한 기업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고 보다 더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소규모 전문가와 주요 리드 기업으로 이루어진 

TGE Global Coalition 에 초대받아,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TGE 활동에 도움이 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TGE 참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0 TGE 참여 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는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TGE 더 알아보기 참가신청서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otice/?mod=document&uid=1574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otice/?mod=document&uid=1574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otice/?mod=document&uid=1574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http://unglobalcompact.kr/our-work/notice/?mod=document&uid=1574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https://forms.gle/o8tnWWm9AJoHLoz2A


  

2. UNGC 한국협회, KoSIF, WWF Korea,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KoSIF, WWF Korea, 

Greenpeace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급원을 다양화하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간략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제) 구축 

- 참여 기업 모집 및 발족 (5월 말 예정) 

*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란? 녹색요금제 및 기업PPA를 비롯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방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제도 개선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목표 2.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실무자 대상 워크숍 (분기 별 1회) 

- 경영진 대상 재생에너지 포럼 (1회) 

- 가이드라인 발간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대상 배포) 

 

 



  

목표 3.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정책 환경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정책 대화 추진 

- 이해관계자 서베이 진행 

 

목표 4.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선언 지원 

- 각 기업별 미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지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Leaders Summit 2020 (6/15~16) 2 차 얼리버드 등록 (~3/31) 

 
 

* 본 행사는 코로나 19 로 인해 불가피한 일정 연기 및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확정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 월 16 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는 12 개 UN 산하기구가 참여하는 UN Pavilion 도 별도 마련되어, 전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황 뿐만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사회활동 프로젝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 일 본 행사 외에도 14 일에는 뉴욕 곳곳에서 도심 속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과의 공존을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는 브루클린 그레인지 농장(Brooklyn Grange Farm),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내셔날지오그래픽 오션 오디세이(Ocean Odyssey) 투어 등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피스보트(PEACE BOAT) 내부 투어는 취소되었습니다.)   

 

https://www.brooklyngrangefarm.com/
https://www.hudsonyardsnewyork.com/
https://natgeoencounter.com/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2 차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7341/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7341/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7341/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코로나 19, 기업연대를 통한 빠른 회복 촉구 

 

세계가 코로나 19 대유행의 위협에 눈을 뜨면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싸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은 최고조에 이르겠지만 우리 

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함께 행동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추세를 늦추고 서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환자, 취약계층과 같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규모 기업과 공급망 내의 노동자, 그리고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을 안는 여성과 같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커지는 세계적 경제 공황의 위험 속에서, 금융시장은 급격한 하락장의 형태를 

보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이며, 패닉에 빠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낙인이 

아닌 과학을 추구해야 하며, 공포가 아닌 사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침착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커뮤니티로서 우리 모두가 확고하고 신중하며 결단력있는 위 메시지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를 함께 이겨내 봅시다. 

 

연대를 위한 호소문 

 

오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촉구하는 특별호소문(special 

appeal)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은 모든 기업이 코로나 19 확산의 저지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며,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촉진을 통한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연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는 생활 필수품 및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기타 행동 실천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정부 기관 그리고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예방, 탐지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좁은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단결을 통해 공급망 내 직원과 근로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비용, 

무급 휴가, 실업과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빠른 회복은 비즈니스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우리는 이미 무역 및 공급망이 붕괴하여 기업과 경제의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학자들은 최근 코로나 19 가 세계 경제에 약 1 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지원하면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은 이행 중인 계약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할당량 등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계 및 정책 입안자와의 협력으로 

우리는 특별 신용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대유행 대응에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현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은 이해 관계자의 신뢰, 평판 및 정당성을 정의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 년(Decade of Action)’을 앞둔 지금, 코로나 19 는 엄청난 

도전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며 연대를 통한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2&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2&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2&mod=document&pageid=1


  

2. [Executive Update] 너무 느린 성평등 달성 속도 

 

아래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3 월 6 일자 GreenBiz 기고문입니다. 

저는 지난 1 년 동안, 경제적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Trailblazing Women’s Reception 부터, 다보스 Female Quotient House 

패널 토의, 이베리아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행사까지, 메시지는 분명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미루는 것도, 작은 변화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너무 느린 변화의 속도 

변화의 속도가 놀랄만큼 느리다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2020 세계경제포럼(WEF) 성 격차 

리포트(Global Gender Gap Report)는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 무려 257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열 세대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불평등이자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 손실이기도 합니다. 성평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주요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우려는,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1990 년 30.4%에서 2019 년 23.4%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그 속도 또한 너무 느립니다. 

세계적으로 관리자 및 임원 중 단 27%정도 만이 여성이며, (아랍권 국가에서는 11%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39%까지 지역별로 상이) 이 수치는 30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을 이끄는 여성 CEO 가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그 비율은 6.6%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사진 중 약 80%가 남성이며, 13% 이상의 기업들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마침내 평등을 막는 장벽을 넘어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비즈니스, 정책, 예술, 교육기관 등에서 성평등 의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보는 건 기쁜 일입니다. 

성희롱과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한 #Metoo 나 #TimesUp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HeforShe 

캠페인, 그리고 ‘Male Champions of Change’와 같이 남성이 성평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업활동 내 성평등 증진을 돕는 전체론적이고 실용적인 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의 촉진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의 파트너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 년 전 CEO 39 명의 참여로 시작했던 여성역량강화원칙은 현재 2,700 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시기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들은 여성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연간 수익률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들보다 약 2.8%포인트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이사진 중 3 분의 1 이상이 여성인 유럽과 이사진 중 단 5%만이 

여성인 일본과 같이 지역 간 격차가 높음에도 세계적인 흐름으로 널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cact.fe.zs
https://www.catalyst.org/research/historical-list-of-women-ceos-of-the-fortune-lists-1972-2019/
https://www.catalyst.org/research/historical-list-of-women-ceos-of-the-fortune-lists-1972-2019/
https://www.msci.com/www/research-paper/women-on-boards-2019-progress/01667826614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674831/lang--en/index.htm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사회의 30~39%가 여성일 때 기업이 더 나은 사업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18.5% 더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지 표명과 행동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BSR 이 WEPs tool 을 사용한 2,000 여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68%의 

기업이 성평등에 대한 경영진의 지지를 표했으며, 40% 이상이 성평등 지지를 공표했으나, 30% 

미만의 기업들만이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 기한을 정해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30% 이상을 여성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arget Gender Equality(TGE)를 런칭했습니다. 

TGE 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위직의 최소 30%를 여성들로 구성하도록, 또한 그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도록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귀사가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미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30 년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함께 다질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한 글로벌 연구 사례에 의하면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시점은 성별 다양성의 혜택이 

이해관계자들 및 주주들에게 더 나은 결과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Target Gender Equality 는 유엔 행동의 10 년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다보스에서 런칭한 SDG 

앰비션(SDG Ambition)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들이 2030 

의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해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더 큰 포부를 갖도록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깊이 내재화하도록 합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들이 △기업 전략과 지배구조에 있어 더 높은 목표를 

갖도록 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내재화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및 주주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GE 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업활동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의 참여를 위한 야심찬 목표와 그에 대한 달성 기한을 정하고, 이를 기업의 평가 지표와 경영 

전략에 녹여냄으로써 우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 지역 협회들과 함께 향후 3 년간 1,000 여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여 

고위직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TGE 는 정책 분석, 혁신, 문화적 

변화 등 기업이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부적 안건들을 해결하는 행동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TGE 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을 한데 모아, 무급 돌봄 노동 등 여성의 경제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의지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700953.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700953.pdf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target-gender-equality
https://www.catalyst.org/research/women-on-corporate-boards/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sdg-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sdg-ambition


  

여성들은 2030 의제 실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회, 경제 및 직장, 건강과 학업, 정치 참여와 리더십 등 사회 전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가속화하는 것은 2030 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 소요될 257 년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위한 도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고위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1&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1&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our-work/gc-news/?uid=1591&mod=document&pageid=1


  

3. [발간물] 여성역량강화와 비즈니스: 2020 동향 및 기회 보고서 

 

 

본 보고서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WEPs Tool)의 집계 결과를 분석해 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여성역량강화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보고서는 성평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강하지만, 기업들은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나 강력한 책임 매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출범 이후 10 년 간 기업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근본적인 성평등을 이룩해내는 것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전 세계 일하는 여성들은 폭력, 괴롭힘부터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뿌리깊고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임원 내에서부터 공급망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2,0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 걸쳐 익명으로 성 평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택된 지표에 대한 툴의 종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성 평등 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2,900 명의 CEO 가 WEPs CEO Statement of Support 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만이 실행(implementing), 모니터링(monitoring) 및 보고(reporting)와 같이 성평등을 

위한 다음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진력있는 정책은 여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성별 간 격차를 없애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UN 사무총장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SDGs 

달성을 위한 “Decade of Action”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DGs 5 번 목표와 일치하는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강화는 또한 나머지 16 개 목표 달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2030 아젠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10 년을 앞둔 지금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달성을 위해 추진력을 키우고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UNGC 와 BSR 은 성평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목표로 기업들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NGC 와 BSR 은 기업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다가오는 10 년 간 성평등 

실천 및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이상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더 발전된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TUQnFV
https://bit.ly/2TUQnFV
https://bit.ly/2TUQnFV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용품 공급 

  

 
 

 Zipline 은 자동 드론을 활용해서 응급으로 필요한 의료용품을 공급합니다.  

 

집라인(Zipline)은 자동 드론을 활용해 응급 의료용품을 원거리 의료 시설에 공급합니다. 르완다에 

본부를 둔 그들의 첫 프로젝트는 드론을 활용해서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거나, 계절 변화가 의료용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의 병원과 원거리의 의료시설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품은 드론 기술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집라인의 유통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진이 문자 메시지나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의료품을 신청하면 유통시설에 배치된 

직원들이 의료용품을 포장하여 배송을 준비합니다. 이후 기술자들은 드론을 작동시켜 원격 조정 없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시속 100km 의 저고도로 비행하게끔 합니다. 의료용품은 보통 30 분 내 

목적지에 도착하며, 목적지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투하되어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드론은 전기로 충전되며 악천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르완다에 있는 시설은 상시 운영되며 현재 

하루 500 번 이상 배달이 가능합니다. 집라인은 2016 년 10 월 출범 이후로 이미 7000 여 개의 혈액을 

4000 여 차례의 배송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 중 20%는 수도 키갈리 외곽에 전달되었습니다. 공급된 

혈액은 주로 임신 합병증을 겪는 임산부와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라인은 탄자니아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백신, 항생제, 기초수술용품 등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약품까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하루 

2,000 건의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Zipline 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르완다의 보건 시스템은 최근 수십 년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르완다는 산모 사망률을 1990 년 

10 만 명당 1300 명에서 2015 년 290 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르완다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1 년에 두 번씩 우기가 있어, 혈액을 공급하는 데 평균 4 시간씩 걸렸으며, 이는 많은 경우 생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론을 통해 혈액 수송의 시간을 4 시간에서 30 분으로 줄임으로써 집라인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건강과 복지  

집라인은 공급 장벽을 극복함으로서, 혈액에 공급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출산 

및 말라리아와같은 질병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www.who.int/gho/maternal_health/countries/rwa.pdf
http://www.who.int/gho/maternal_health/countries/rwa.pdf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8&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8&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8&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8&mod=document&pageid=1


  

2. [Goal 5,7,8,10,12,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LG 전자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G 전자는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LG 전자는 중장기 관점의 3 대 지향점 및 9 대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탄소 중립(Zero Carbon) 추구 

 

 

 

LG 전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고객가치 제공을 목표로 전사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은 생산단계 온실가스 감축, 사용단계 에너지 효율화 

향상, 사업 전 부문으로의 온실가스감축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4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내재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목표: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 재수립 

 

LG 전자는 2020 년까지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2008 년 대비 15 만 톤 감축(누적 감축량 

100 만 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 년에 수립하고 매년 달성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내부 탄소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고효율 태양광패널 생산 시 발생되는 SF6(육불화황) 가스처리시설에 

투자하여 2017 년 한해 동안 약 44 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향후 감축 기술을 확대 

도입하여 연간 40 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인도에서 고효율 냉장고를 판매하여 저감한 전력 사용량을 UN 으로부터 인정받고 

해당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받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가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CDM 사업을 세계 최초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또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전기자동차 부품, 배터리팩 개발 등 Green 신사업을 

통해 사용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LG 전자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활동을 시행하여 공급망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노력에 동참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진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대상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 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의미하듯,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LG 전자도 기후변화 문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탄소배출 최소화(중립) 개념을 포괄하는 

중장기 탄소경영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 년을 넘어선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여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가겠습니다. 

 

 



  

 

자원순환 촉진 

 

 

 

LG 전자는 이용 자원이 최종적으로 단순히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를 넘어 제품 설계과정부터 재생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및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서 순환경제를 구축해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LG 전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및 폐제품 회수활동을 통해 자원의 생산성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생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95% 달성(~2030) 

 

LG 전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배출-집계-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LG 전자는 글로벌 생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매립·소각률을 줄여감으로써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30 년까지 

전세계 생산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목표로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지속적인 재활용률 향상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IT 시스템인 EESH Portal 을 활용하여 본사의 폐기물 처리실적 집계/모니터링 대상을 국내 

생산사업장에서 전글로벌 생산사업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BP 사례 확산을 위해 담당자 정기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환경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로의 환경지식과 처리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 담당자 정기 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표: 2030 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 만톤 달성(2006 년 이후) 

 

글로벌 폐전자제품의 불법 투기 혹은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정부, 산업계, 국제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협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LG 전자는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한 전자제품이 적법하게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30 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 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각 국가별 정부와 협업하여 폐전자제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LG 전자와 거래하는 재활용업체가 불법 매립/소각 금지,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 수출금지, 

아동/강제노동 금지, 보건/환경 국제기준 등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정부기관에서 폐전자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LG 전자에 축적된 지식 제공 및 기술적 

협조를 통해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LG 전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종합적인 지속가능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사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 등 원재료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등의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표: 책임있는 광물사용 인증 제련소 (RMAP conformant) 100% 사용(~2021) 

 

LG 전자는 광물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지역의 불법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 년 

Tantalum, 2020 년 Tungsten 과 Tin, 2021 년 Gold 에 대하여 인증(RMAP conformant) 제련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협력회사 및 제련업체 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LG 계열사(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와 함께 협력회사에 인증 

제련소 사용 권고를 지속하는 한편, 제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분쟁광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대 분쟁광물 

관련 글로벌 산업표준을 리드하고 있는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와 美 정부, NGO 등이 

참여하는 PPA(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의 회원사인 LG 전자는 

글로벌 분쟁광물 추적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치 않고, 지속가능한 채굴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카섬 워킹그룹(TWG) 참여 등 실제 

채굴환경 개선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표: 모든 1 차 협력회사 CSR 리스크 점검 및 2,3 차 협력회사로 확대(~2020) 

LG 전자는 협력회사의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관리 등 공급망 CSR 리스크 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인지하고, 2012 년부터 주요 협력회사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다국어 점검이 가능한 CSR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전 협력회사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급망 관리 범위를 2, 3 차 

협력회사까지 점진적으로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About these SDGs goals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839073807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839073807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1839073807


  

3. [SDG 미디어 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후변화 의식 변화 

-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디자이너 겸 Trollback Company CEO 외 1 인 

 

 

<우측부터 마리아 네이라(Maria Neira)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책임자,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Trollback Company CEO 및 디자이너>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 년 1 월 21 일부터 3 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 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 여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 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마리아 네이라 (Maria Neira)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총책임자, 그리고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Trollback Company CEO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제이콥 트롤백은 

SDGs 의 17 개 목표의 아이콘을 제작한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방안과 개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SDGs 의 대중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었는가?”라는 질문에 제이콥 트롤백은 

“17 개의 SDGs 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간단한 아이콘과 문구를 이용한 

시각화를 통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17 개의 목표는 상징적인 

의미다. SDGs 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169 개의 세부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7 개의 목표를 상징성을 띄게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 는 환경 및 보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 

네이라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책임자는 “매년 환경문제로 약 700 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WHO 는 지난 몇 년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시각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추구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극곰의 사진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꽃 사진을 통해 대중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오염된 공기 속에 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더욱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이 무력함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균형의 중요성을 뽑았습니다. 제이콥 트롤백은 “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개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법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9&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9&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589&mod=document&pageid=1


  

UNGC 회원뉴스 
 

1.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가치 채권 인증 획득 

 
 

▪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 특별계정채권이 사회적 가치 채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외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 사회적 가치 채권은 채권투자자금이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채권을 의미함  

 

▪ 해당 인증은 예특채가 예보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조달한 재원이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획득한 것임 

 

▪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실천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3061206469053
https://www.fnnews.com/news/202003061206469053
https://www.fnnews.com/news/202003061206469053


  

2. 신한은행, 코로나 19 금융지원 위한 소셜본드 발행 

 

 
 

▪ 신한은행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을 위해 미화 5 천 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를 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채권은 국내 최초로 자금 용도를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 지원, 확산 방지 활동 지원으로 

특정한 소셜 본드임   

 

▪ 또한, 원화 및 외화 그린본드, 외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에 이어 네 번째 ESG 

(환경·사회·지배구조)로 발행되는 채권임 

 

▪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497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497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49707/


  

3. 예술위, 문화예술 공공기관 첫 인권영향평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관 활동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누리집(arko.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힘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기관 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인권영향평가를 받기는 예술위가 처음임 

 

▪ 예술위는 2017 년 처음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듬해 인권경영 전담조직과 인권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과제를 수행해 옴 

 

▪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해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요사업 각 영역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4720000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4720000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47200005?input=1195m


  

CSR 뉴스 
 

1. [피플]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힘 

 

▪ 올해 창립 20 주년을 맞이한 UNGC 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 의 10 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으로, ‘젠더’, ‘기후변화’, 

‘반부패’를 2020 년도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함 

 

▪ UNGC 한국협회에서 런칭을 앞두고 있는 “Target Gender Equality(TGE)”는 기업의 여성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성 관점에서 기업의 성 평등 문화 내재화와 시스템 구축이 

핵심”임 

 

▪ 또한 이 실장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대책반(TCFD)을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이런 흐름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 분석 및 

국제 활동 참여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부패 법제화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시그널로 우리 연기금과 투자자도 기업 반부패 이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함 

 

▪ 이 실장은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맞게 사회구성원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UNGC 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view/1866559
http://www.etoday.co.kr/news/view/1866559
http://www.etoday.co.kr/news/view/1866559


  

2. 법률이 여성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 최근 세계은행그룹은 ‘여성, 기업과 법’이라는 여성 차별적 법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률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임금의 경우, 법률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00 점 

만점에 25 점으로 세계 평균 66.1 점에도 크게 뒤져 세계 최하위권을 차지함   

 

▪ 임금 차별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가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인 것으로 풀이됨 

 

▪ 육아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53.9 점)보다는 비교적 높은 80 점의 점수 집단에 속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과는 별개로 제도의 실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가 따름 

 

▪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법률이 여러 분야의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우먼타임스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0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0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0


  

3. 글로벌 ‘ESG 투자’ 폭풍성장…한달새 6.8 조 유입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수익률이 수년째 시장수익률을 웃돌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투자 

부문이 급증하고 있음 

 

▪ 5 일 블룸버그와 SK 증권에 따르면 MSCI 기준 주요 ESG 지수가 최근 2 년간 대부분 지역에서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 자금은 57 억달러(약 6 조 8000 억원)에 달하는 둥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해외 ESG 시장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대비 ESG 시장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3/242966/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3/242966/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3/242966/


  

4.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영국이 주요 성장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 금융행위감독청은 오는 6 월까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최종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의 프리미엄 부문 상장기업은 주요 20 개국 

재무장관·은행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2017 년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함 

 

▪ TCFD 권고안은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현재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돼 있는 480 개의 기업은 앞으로 TCFD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밝혀야 함  

 

▪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된 정보 공개가 더 나은 자산평가와 함께 투자자들이 투자를 조정할 때 잘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강조 

 

▪ 금융행위감독청은 향후 프리미엄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계획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8930008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8930008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89300085?input=1195m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 월 1 일부터 3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 입니다.  

 

1. COP/COE 제출회원 

 

2 월 16 일부터 3 월 1 일까지 2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거래소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캬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삼덕통상㈜,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에프엠브이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http://unglobalcompact.kr/membership/participation/
http://www.unglobalcompact.org/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http://www.unglobalcompact.kr/
http://blog.naver.com/ungc_korea

